
   아베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에강력히항의합니다

12  월 26     일 아베신조총리는과거의 전쟁을 ‘ ’  성전 으로   미화하고 A   급전범을 합사한야스쿠니신사

 를참배했습니다.         이번 참배는본전에 오른정식형식을 취한것으로 아베총리는 ‘  내각총리대신 아

베신조’    라고기재하며 분명히했습니다.      이에 우리는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에강력히 항의합니

다.

 “         ”  아베총리는 순국 영령들에게존경과 숭배의마음을 표현하는것은 당연한일이다 라고 발언했으

    나아시아침략을 꾀하고지휘한 A  급전범을 ‘ ’       영령 으로현창한 신사에수상이 참배하는것은 침략

   전쟁의반성에 입각한평화이념,  정교분리원칙인 헌법 20    조를위반할 뿐만아니라,  전후의 국제관

   계를구축해 온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,   일중공동성명 그리고전후 50년국회결의,  일한파트너십 공

       동선언등 국내외 합의를모조리 짓밟은폭거입니다.  일한정상회담은 2011  년 12    월 이후열리지 않

      았으며센카쿠열도문제를 둘러싼일중관계가 긴장상태에놓여있는 지금,  총리의야스쿠니참배는 

       일본이국제사회 속에서구축하길 원하는지위를 훼손하는것입니다.

            전전야스쿠니신사는 천황이신관이 되어전쟁의 비참한실태를 감추고전사자를 현창해유족의 슬

    픔을기쁨으로 전환시킨제사의 장이었습니다. 육‧     해군성이 관할하는군사시설이기도 하며민중을 

   전쟁으로내몬 정신적지주였습니다.

    전후에는하나의 종교법인이되었으나 A  급전범의 합사‧     현창이나 유취관전시에서 드러나는것처

  럼지금도 영령현창•     침략미화 시설로계속 이어지고있습니다.     또한 일본의침략전쟁에 내몰려죽은 

 약 28,000  명의대만인,  약 22,000  명의 한국•       조선인을 포함한다수의 전몰자가지금도 합사되어있습

니다.　

대만•          한국의 유족으로부터절실한 합사취소요구가 있음에도야스쿠니신사는 유족의목소리에 귀

   를기울이려 하지않습니다.       이번 아베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로 인해세계는 야스쿠니신사에구

       현된잘못된 역사인식을일본정부가 긍정하는것으로 이해할것입니다.    우리는 이를받아들일 수는 

없습니다.

   （아베정권은지금의 임시국회에서국가안전보장회의 NSC）      를 설치해외교와 안전보장에관한 총리

  관저의사령탑기능을 강화하고,   특정비밀보호법으로시민의 ‘ ’     알권리 를빼앗고 나아가서차기 통

  상국회에서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, 헌법 9     조의해석개헌을 목표로삼고 있습니다. 이러한 

           일련의정책과 종합해서생각하면 이런시기에 아베총리가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것은 일본이평

           화주의를부정하고 또다시 민중을전쟁터로 내모는국가로 다시태어나겠다는 의사표명임을의심

   할여지가 없을것입니다.

     우리는지금이야말로 미래를향해 평화로운일본,    평화로운 아시아를만들기 위해서,  총리의야스쿠

   니신사참배에반대하며 강력히항의합니다.

2013  년 12  월 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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